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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의 날씨만큼 여름 극장가의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다. 연중 최대 성수기로 통하는 여름
시장을 노리는 대작 영화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
다. 송강호, 유해진처럼 티켓파워가 검증된 배우들
이 터를 잡은 곳에 ‘새 얼굴’이 출사표를 던졌다. 연
기자 윤아(29)이다.

걸그룹 소녀시대로 10년간 가요계 정상의 자리
를 지킨 ‘아이돌’이자, 일본 등 아시아에서 한류의
인기를 주도한 ‘스타’ 윤아가 첫 주연영화 ‘엑시트’
(감독 이상근·제작 외유내강)로 극장 빅시즌에 출
격한다. “며칠 전 영화관에 가서 제 얼굴이 나온 포
스터가 크게 걸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리둥
절해하는 그는 “도대체 얼마만큼 관객을 모아야 영
화가 흥행하는 건지 그 기준도 잘 모르겠다”면서
웃음을 터트렸다.

뀫“소녀시대로 원 없이 활동, 20대 알찬 시간”
윤아는 2년 전 현빈·유해진과 함께한 영화 ‘공

조’로 스크린에 데뷔했다. 비중이 적은 조연이었지
만 뜻밖의 코미디 연기로 감초 역할을 해내며 이전
‘예쁜 윤아’의 이미지를 넘어 새로운 매력을 선사
했다. 드라마에서는 늘 주연이었지만 대부분 청순
가련형의 인물이었던 탓에 ‘공조’ 속 반전의 이미
지에 더 큰 호평이 이어졌다. 자연히 다양한 영화
의 출연 제안을 받았고, ‘엑시트’를 만났다.

영화는 도시에 닥친 유독가스 테러를 온 몸으로
견디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두 남녀의 이야
기다. 윤아는 눈물 콧물 쏙 빼는 처절한 상황의 한
복판에 놓인다. 극중 의상도 유니폼 한 벌 뿐이다.
가스를 막기 위해 재활용 비닐봉지로 온 몸을 휘감
고 달리기도 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의식을 많이
했어요. 소녀시대 때는 콘셉트에 맞춰 헤어나 메이
크업을 매번 바꾸는 재미도 있었고요. 이번 영화에
서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편했
어요.하하!남들이저한테원하는모습보다이젠제
가보이고싶은모습에주력하고싶거든요.”

윤아는 ‘공조’를 통해 얻은 자신감 덕분에 “하고

싶은 걸 하자”는 마음이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18살에 소녀시대로 데뷔해 20대를 보냈잖아요.

좋은 시절을 겪은 덕분에 지금 더 행복하고 여유로
운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어요. 20대를 너무 바쁘게 지내다보니 정작 나 자
신을 돌아볼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지금이 바로
저를 돌아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18세소시데뷔많은걸얻고원없이활동
학교 방송반 로망이었는데 못해 아쉬워
재난영화 꺋엑시트꺍는 짠내 나는 생존기
첫 주연 기쁨? 영화속 내 얼굴 낯설어요

어느덧연기인생11년
꺋잘해야한다꺍압박벗고
여유롭게나의길걷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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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석

한국스타높아진위상…할리우드행활짝 ▶11면
윤아
▲1990년 5월30일생 ▲2007년 그룹

소녀시대 데뷔 ▲2008년 KBS 1TV 일일드
라마 ‘너는 내 운명’ 주연·연기대상 신인상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Gee’ ‘훗’ ‘o
h!’ 등 히트곡 ▲2012년 KBS 2TV 드라마
‘사랑비’ 및 ‘총리와 나’, MBC ‘왕은 사랑한
다’ 등 주연 ▲2015년 고액 기부자 모임 ‘아
너 소사이어티’ 가입 ▲2017년 영화 ‘공조’
로 스크린 데뷔

김신욱

꺋3경기연속골꺍중국뒤흔든김신욱인터뷰 ▶6면
최지만

최지만등프리미어12 1차예비엔트리발표 ▶3면

男수구최종전서첫승…꺎이젠도쿄가자!꺏 ▶2면

2007년 18살의 나이에 그룹 소녀시대로 데뷔한 윤아. 영화 ‘엑시트’로 오롯이 스크린 주역의 자리를 새롭게 꿰찬 그는 20대 청춘을 보내며 “하고 싶은걸 하자”는 마음을 여전히 버리지 않는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